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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공과 22-20

폭풍 가운데도 안보하시는 하나님
본문 : 행 21:37-22:5 

(찬송 :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품에 품으소서, 212장,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509 장)

■ 시작하는 이야기. 

‘굿바이 코로나 굿데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고자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노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금요일에는 효도관광을 다녀올 

것입니다., 우리 어리신들 70-80여분과 봉사자까지 100여명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

신들 코로나로 오랫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위로받으며 믿음 또한 견고해지는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종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로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호위병 삼으시는 일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은혜 속에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지도 

보게 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

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 말씀과 나눔.

1. 천부장이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출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아서 화풀이 하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 손에 잡힌 바울이 전에 

폭동을 꾀하다 광야로 도망간 애굽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1)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을 경험한 일을 이야기 해 봅시다.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2. 바울이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멈춘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영혼을 위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

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무지를 알았고, 저들 유대인들 속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족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3. 우리가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곱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1)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해 봅시다.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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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기

   ∙ 천부장의 오해 통해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나의 도움 삼고 신뢰하도록.

   ∙ 자신의 신변 안전보다 동족의 영혼 구원을 더 생각했던 바울같이 영혼을 귀히 여기도록.

   ∙ 전날 자격없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 기억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용하도록.

■ 주기도문


